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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자살         18-07-31

 동포 사회에서 자살 사건이 너무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칼럼을 준비하고 있는 오늘 즉 7월 22일에도 또 한 분의 유명한 한국 정치인이 자살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살은 한국인들의 특성에 속하는 것인지 같은 한국인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은 자살률에 있어서 세계 제 1위라는 보도를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을 앞섰던 일본과 핀랜드를 제치고 선두에 섰다고 합니다.  한인들이 1위를 좋아한다고 알려졌습니다만 자살률 1위는 다른 나라에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살이 가난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자살을 한 인사들 중에는 대기업의 총수, 인기 절정의 연예인,  실직자, 고령자등등 부의 유무하고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옳은 것 같습니다.


한 외국인 기자가 서울에서 동료 한인친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 한국에서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한국의 자살 증가률은 세계 제 1위라는 데 그 이유가 뭐입니까?”  같이 길을 걷고 있던 한인 동료는 별 생각도 없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한국이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모두 우울증에 걸려있는 것을 모르세요?”  이 기자가 사실을 말하는지 사실 처럼 추축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다른 인종에 비하여 그렇게 우울증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까요? 심리학의 권위자나 유능한 학자들에게 위임하여 진지한 연구를 해볼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그 원인이 많겠습니다만  저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한을 품고 그 원한을 소화하지 못하고 떨쳐버리지도 못하는 데에서 우울증이 심화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누군가에게 보복을 하고 싶거나 해를 주고 싶은 사람은 뜨거운 돌을 손에 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뜨거운 돌을 갖고 손에 쥐고 있으면  갖고 있는 사람 스스로가 해를 입는 것이지 뜨거운 돌에게도 또는  그 돌을 준 사람에게도 해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돌을 쥔 사람은 되도록이면 빨리 그 뜨거운 돌을 버려야 스스로가 해를 입지 않는 다는 말씀입니다.  원한을 품으면 그로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원한을 품은 사람 본인입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이웃이 다 천사일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자면 언젠가는 누구로부터 섭섭한 말을 듣게 됩니다. 또는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가르침 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원한을 보복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본인의 마음도 사회도 편안을 찾지 못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 하시니라… 로마 12:19) 고 말씀했습니다. 보복을 하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원한도 없어집니다.

자살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태산 처럼 엄습해 오는 미래를 담당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망망 대해에 홀로 떠 있는 일엽편주 같이 외롭고 무의미한 존재로 느껴지면 살아갈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면 애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을 생각해봄직합니다. 집이 가난 하여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한 그는 어머니 마져 어려서 잃고 사업에서나 정치계에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랬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에 좋은 점이 있는데 그 것은 한번에 하루씩 우리에게 닥아 온다는 사실이다.”  그렇습니. 미래는 거창합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도 하루 하루가 합쳐진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 15파운드의 체중을 줄이려면 거창합니다. 그러나 한달에 1.5파운드씩 줄이면 1년에 18 파운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결심을 한다면 한달에 1.5파운드를 줄이지 못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매일 매일 목표를 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울증, 고독감, 또는  허무감 없이 보람을 느끼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
